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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남기정(KIJEONG NAM)

일본의 ‘전후체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질문은 군사적 ‘보통국가’의 완성을 향해 달려
가는 일본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한국전쟁 시기의 일본을 연구하는 이 책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전후 일본이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기지국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추
적하고 있다. ‘기지국가’란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안전보장의 문제를 해결
하는 국가’를 말한다. 여기서 ‘국방의 병력’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전후 국가가 평화헌
법이 규정한 제약 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미일안보조약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지국가’라는 용어에
는 평화헌법과 미일동맹이라는 모순이 동거하는 일본의 현실이 담겨있다. 일본에서 ‘보통국가’ 
논의가 대두된 1990년대는 지구적 수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이면에서 ‘한반도 유사사태’
로 상징되는 휴전체제가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유사사태’
와 연계된 일본의 ‘기지국가’적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개헌 논의와 그 중간단계로
서 집단적 자위권 논란은 이러한 ‘불편한 진실’과의 마주 대하기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을 드러내어 ‘일본=기지국가’론이 동북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데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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